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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지(地理志)를 활용한 한의학 정보의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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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지리지는 지리적 정보 이외에 해당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를 담고 있다. 기존 계발된 한의학 정보들

은 자료의 한계로 인해 대부분 중앙정부와 서울지역, 그리고 유력 인물 중심의 정보들이란 공통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지리지를 통해

발굴해내는 한의학 정보들은 지역 중심의 한의학 정보가 된다. 이러한 지리지 속의 한의학정보들을 발굴하면 다양한 의학정보를 지역

사회에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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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지리지(地理志)라는 것은 지지(地志) 또는 지지(地誌)라고도

하며 일반 지리적 내용과 일정한 지역의 지리적 특성을 종

합적으로 혹은 부문별로 서술한 책이다. 일반적으로 지리

(地理) 정보에는 어떤 곳의 지형이나 길 따위의 형편 또는

기후, 생물, 자연, 도시, 교통, 주민, 산업 따위의 상태 등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1)

다른 학문 분야와 마찬가지로 지리학 분야 역시 동아시아

지역의 전통적인 지리학과 근대 서구의 지리학은 관점과

내용에 많은 차이가 있다. 서구의 지리학은 실증과 분석을

주요 방법으로 하여 역사적 과정보다는 현재가 중심인 평

면적 지리학, 가치중립적인 사회과학의 영역으로 발전하였

다.2) 그러나 동아시아 지역의 지리지(地理誌)에는 자연․역사‧
문화‧사회‧경제‧정치‧행정‧군사 등 일정 지역에 대한 체계적이

고 종합적인 기록을 담고 있어서 시대에 따른 지역의 모습

을 이해하려는 연구자에게 최적, 최다의 정보를 제공한다.3) 

우리 나라의 전통적 지리학 분야의 서적들은 풍수지리(風
水地理), 고지도(古地圖), 지역 읍지(邑誌) 및 전국 지리지(地
理志), 그리고 실학자들이 만든 지리서(地理書) 등이 있다.4) 

특히 우리 나라의 지리지에는 약재로 활용할 수 있는 물품

이나 온천과 같은 의료시설, 의학과 관련된 지역의 주요 인

물 및 문화재 등을 포함한 정보를 담고 있다.

의학은 모든 문화 여건과 관련된 종합문화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의서(醫書)의 내용 연구나 의가(醫家)에

대한 행적 연구만으로 당대의 모습을 입체적으로 그리기는

어렵다. 예를 들어 고려 말과 조선 초기에 발전하였던 향약

의학(鄕藥醫學)5)은 고려와 원의 대립이라는 역사적 상황, 

조선왕조의 기틀을 마련하려는 왕조의 의지 뿐 아니라 조

선 초기 관학(官學)을 주도한 지배세력의 성향, 전국에서 재

배되거나 자생하는 약재 현황, 조선의 영토 및 기후 조건

등에 대한 연구가 의서 및 의서 편찬자들에 대한 연구와

1) 김현 외, 지역문화와 디지털콘텐츠, 북코리아, 2008
2) 장의선, ‘전통 지리’의 지리 교육적 가치와 교육 내용 재구성 방안,

사회과교육, 2006
3) 김현 외, 지역문화와 디지털콘텐츠, 북코리아, 2008
4) 장의선, ‘전통 지리’의 지리 교육적 가치와 교육 내용 재구성 방안,

사회과교육, 2006
5) 강연석, 『鄕藥集成方』의 鄕藥醫學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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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진행되어야 향약의학의 모습을 정확히, 입체적으로 구

성할 수 있는 것이다.

최근 지리지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교육분야

에 있어서도 구성주의(constructivism)에 입각한 제7차 초중

등 교육과정의 역사 및 지리 과목에는 지역을 강조하는 교

육6)7)을 강조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 역시 지역의 교육, 

문화8), 관광 등의 각종 산업을 육성하고, 도시 조경사업의

이미지9)를 만들기 위해서도 지리지를 활용하고 있다.

2009년부터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살리기 프로젝

트의 핵심은 4대강 유역의 생태계를 복구하고 개발된 지역

에는 다양한 문화, 예술 프로그램의 공간을 만드는데 있

다.10) 우선 하천의 생태계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

은 오랜 기간 우리 하천에서 발굴된 생태자원을 확인하는

길이며, 한약 자원은 그 가운데에서도 부가가치가 높았던

자원들이다. 또한 지역의 다양한 문화, 예술 프로그램의 계

발에 있어서도 지역의 역사, 문화가 어우러진 프로그램을

계발하는 것이 중요한데, 지리지 정보를 통해 구성된 한의

학 정보는 지역의 문화예술 컨텐츠의 발굴과 활용에 큰 기

여를 할 수 있다.

최근에는 한의약을 표방하는 지자체의 각종 문화행사와

산업이 지속되고 있는데, 지자체별로 특색있는 지역 문화행

사를 계발하지 못해 상당히 중복적으로 진행되는 측면이

있다11). 향후 지리지를 활용한 한의학 정보의 발굴을 통해

이러한 지역의 한의약 문화행사에 지역별로 특색있는 종합

의학문화 컨텐츠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조선시대에 집필된 많은 지리지들은 그

동안 의학과 직접적으로 연관짓지 못했던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의학에 연결지을 수 있는 많은 정보를 담고 있을

것이라 판단하여, 지리지 속의 의학 정보를 발굴하여 정리

하는 방법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고찰하였다.

Ⅱ. 본론

1. 기존의 한의학 정보

그 동안 계발된 한의학 정보들은 아래와 같이 분류해볼

수 있다.

첫째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 제공하는 ‘한의학지식정보자

원 웹서비스’의 고문헌정보12)나 ‘고의서산책’13)처럼 의

서(醫書)의 문자적 정보와 그에 대한 해제(解題)들이다.

둘째 ‘한방의료정보’14)와 같이 전통요법, 치료법, 약재

정보, 한의학정책 등에 대한 현대적 의미의 정보를 제공하

는 것이다. 

세째 ‘의학인물열전1, 2’15), ‘유의열전(儒醫列傳)’16), 

‘근현대 한의학 인물사’17)와 같이 의사(醫師) 및 의학 관

련 인물에 대한 연구들이다. 물론 이 인물들은 의학인물로

분류되지 않은 여러 사람들이 연구를 통해 의학인물로 발

굴되는 경우도 많다.

네째 ‘청강의안연구’18), ‘역대명의의안’19)처럼 유력한

의사들의 치료기록이나 ‘승정원일기’자료 중 한 환자의

지속적인 질병 및 치료기록20)을 검토하는 것이다.

다섯째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속의 다양한 의학기록

을 통해 조선왕실의 의학문화를 분석하는 것이다.

여섯째 ‘한반도 한의학 정보’21)처럼 조선시대의 약재

및 약령시에 대한 정보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역사회의

한의학관련 행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기존의 한의학 관련 정보들은 중앙정부 및 서

울 중심의 자료와 주요 의서, 유력한 의학 인물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현재 남아있는 대부분의

자료가 중앙정부와 서울 중심의 것들이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앙정부와 서울의 의료환경이라는 것은 국가를

대표할 수는 있어도 국가 전체의 의료문화라는 차원에서

볼 때는 극히 일부의 모습일 뿐이라는 한계를 갖고 있다.

2008년 12월 지리지 정보를 활용하여 지역의 한의학 정보

6) 박선희, 지역지리교육에서 역사지리와 일상경험의 접목
7) 박현욱, 지리교육의 지역화 의의와 방향에 관한 연구 -지역 학습을

중심으로-, 지리학연구 제37권2호, 2003
8) 김기혁, 지역문화 연구 자료로서 고지도 및 지리지, 정신문화연구

2007가을호, 제30권제3호(통권108호), 2007
9) 홍형순, 장태현, 도시경관 정체성 파악을 위한 역사적 도시기술에

관한 기초연구 -지리지에 나타나는 청주시의 이미지를 중심으로-,
한국조경학회지, 26권 3호, 1998

10)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http://www.4rivers.go.kr/
11) 권오민 외, 한의약 문화산업의 성격분류와 현황분석, 한국한의학연

구원논문집 제14권3호, 2008
12) 한국한의학연구원 문헌연구센터, 한의학지식정보자원포털서비스,

http://jisik.kiom.re.kr
13) 안상우, 고의서산책, 민족의학신문
14) 한국한의학연구원 문헌연구센터, 한의학지식정보자원포털서비스,

http://jisik.kiom.re.kr
15) 한국한의학연구원 문헌연구센터, 의학인물열전1, 2
16) 김남일, 儒醫列傳, 한의신문
17) 김남일, 近現代 韓醫學 人物史, 민족의학신문
18) 한국한의학연구원 문헌연구센터
19) 김남일, 歷代名醫醫案, 민족의학신문
20) 한국한의학연구원 문헌연구센터, 청강의안연구
21) 한국한의학연구원 문헌연구센터, 한의학지식정보자원포털서비스,

http://jisik.kiom.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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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지리지

1145년
1451년
1454년
1531년
1425년

삼국사기(三國史記) 지리지(地理志)
고려사(高麗史) 지리지(地理志)
세종실록(世宗實錄) 지리지(地理志)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경상도지리지(慶尙道地理志)
경상도속찬지리지(慶尙道續撰地理志)

<표1> 고려 및 조선 초 조정에서 발간한 全國地理志

를 발굴한 제천시의 예가 있다. 제천시는 이렇게 발굴한 한

의학 정보를 통해 2010 제천한방바이오엑스포의 의학문화

컨텐츠로 활용할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22)

제천시에서 발굴한 이공기(李公沂)라는 인물은 조선왕조

실록에 등장하며 임진왜란 때 허준과 함께 선조를 호종한

공으로 호성공신이 되었다. 침폄술(鍼砭術)로써 뛰어난 외과

(外科) 시술을 갖고 있어 다친 병사들의 치료에 참여하였고, 

어의의 최고직인 수의(首醫)에까지 오른 인물로만 알려져

있었다. 이공기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중앙

에서 수의에 오른 의학인물, 즉 중앙정부 및 유력 의사로만

분류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제천읍지(提川邑誌)와 조선환여승람(朝鮮寰輿勝
覽)이라는 두 지리지를 통해서 이공기의 부조묘(不祧廟)가

제천시 송학면 도화리에 위치하고 있고, 그 후손들이 현재

까지 집성촌을 이루어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또한 1969

년의 제천군지(提川郡誌) 및 종친회 자료 등을 통해 호성

공신 이공기와 같은 인물임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공기 부

자와 관련된 각종 고문서와 영정이 남아있는 것도 확인하

여 제천이라는 지역의 의학인물로 발굴할 수 있었다.23)

2. 한의학 정보 발굴에 활용할 수 있는 지리지

1) 조선 전기(16세기 초)까지의 지리지

삼국시대부터 지리지가 편찬되었다는 기록이 『삼국유사

(三國遺事)』,『삼국사기(三國史記)』등에 남아 있으며, 현존

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지리지는 1145년에 저술된『삼국사

기』의 것이다. 『삼국사기』지리지에는 국토의 위치, 국호

의 변천, 행정구역의 연혁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두(吏
讀)식 지명이 그대로 담겨 있어 고지명 연구에 귀중한 자료

가 되고 있다.24)

조선시대에는 다양한 지리지가 편찬된다. 1432년(세종 14)

에는 『신찬팔도지리지(新撰八道地理志)』가 만들어지는데

이 책은 현존하지 않는다. 다행히 이 책을 편찬하기 위해

각 도(道)에서 만든 도별 지지 가운데 1425년에 만들어진

『경상도지리지(慶尙道地理志)』가 현존하여 그 구성과 내

용을 추정할 수 있다. 『경상도지리지』는 연혁‧산천‧관방‧공
물‧호구‧성씨‧인물 등 인문과 자연에 걸친 풍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1451년(문종 1)에는 『삼국사기』지리지와

유사한 형식과 내용으로 구성된 『고려사(高麗史)』지리지

(地理志)가 편찬되었고, 1454년(단종 2)에는 『신찬팔도지리

지』의 내용을 보완한 『세종실록(世宗實錄)』지리지(地理
志)가 만들어졌다.25)

『삼국사기』, 『고려사』, 『세종실록』등 조선 전기까지

의 지리지는 동아시아 지역의 전통에 따라 중앙정부에서

사서(史書)의 일부로서 전국적으로 기록된 것인데, 조선 중

기 이후에는 독자적인 지리서가 지역별에서 편찬되었다. 

『세종실록』지리지에는 호구(戶口), 전결(田結), 토지비척

(土地肥瘠), 토의(土宜), 토공(土貢), 풍기(風氣), 조세(租稅) 

등의 경제 분야와, 군현이합(郡縣離合), 향소부곡(鄕所部曲), 

월경처(越境處) 등의 행정 분야, 성곽(城郭), 험조(險阻), 관

방(關防), 봉화(烽火), 군정(軍丁), 진(鎭), 영(營) 등 군사 분

야의 내용을 담고 있다.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은 1481년(성종 12)에 처음

만들어져서 1486년(성종 17), 1531년(중종26)에 잇따라 재교

정을 하여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으로 간행

되었다. 『세종실록』지리지에 비하여 인물(人物), 예속(禮
俗), 시문(詩文) 등의 항목이 보강된 대신 경제, 행정, 군사

등의 내용은 제외하고 있다. 이는 1521년(중종 16) 승지 김

희수(金希壽)에게 명나라 사신들이 “어찌하여 국속(國俗)을

보여주지 않습니까?”26), “반드시 지리지(地理誌)가 있을

터인데 내보이지 않음은 진실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27)

라고 하는 대목을 통해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지리 정보

가 두 나라 사이의 군사와 교역에 대한 첨예한 정보를 담

고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노출을 꺼린 측면이 고려된

것이다.28)29)

22) 안상우, 御醫 李公沂 부자의 醫學事績, 제천 한방의 역사와 이공기,
세미나자료집, 2008년 12월

23) 안상우, 御醫 李公沂 부자의 醫學事績, 제천 한방의 역사와 이공기,
세미나자료집, 2008년 12월

24) 김현 외, 지역문화와 디지털콘텐츠, 북코리아, 2008
25) 김현 외, 지역문화와 디지털콘텐츠, 북코리아, 2008
26)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DB, 조선왕조실록, 중종16년 신사(1521)

12월14일(임진) : 何不出示國俗乎?
27)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DB, 조선왕조실록, 중종16년 신사(1521)

12월14일(임진) : 必有《地理志》, 而其不出示之者, 固有意也.
28) 楊普景, 慶尙道 邑誌의 編纂과 趨移, 韓國地理誌叢書 慶尙道, 서울,

아세아문화사
29) 김현 외, 지역문화와 디지털콘텐츠, 북코리아,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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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지리지

1755년

1894년
-1895년

1864년

여지도서(輿地圖書) : 1-2년 사이 전국적 제작,
도․읍별 채색지도, 경제군사 및 정책 반영, 10%
정도 빠진 것 있음
고종연간 읍지 : 전국적 제작, 읍 지도 포함, 事例
있음. 고종 연간에 여러차례 진행
대동지지(大東地志),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 : 안맞
는 것 수정, 역사강조

<표2> 고려 및 조선초에 발간된 全國地理志

 

 2) 조선 중기(16-17세기)의 지리지30)

조선 전기에 진행된 전국적인 지리지의 편찬 대신 각 읍

별 단위로 수령과 지방 유력자들이 자체적으로 만든 읍지

(邑誌)의 형태로 존재한다. 이 시기에는 지방 사림들을 중심

으로 하여 읍지를 작성하였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없는 각리(各里), 호구(戶口), 전결

(田結), 제언(堤堰), 관개(灌漑), 군기(軍器), 임관(任官), 유배

(流配), 과거(科擧; 文科, 武科, 司馬), 족표(族表), 책판(冊版), 

총담(叢談), 총묘(冢墓), 선행(善行), 단묘(壇廟)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성리학적으로 풍속을 교화하려는 의도를 다분히

갖고 있다.

 3) 조선 후기(18세기 이후)의 지리지31)32)

임진왜란(壬辰倭亂)과 병자호란(丙子胡亂) 이후 국가의 체

제가 붕괴되고 새롭게 국가의 기틀을 다져가게 되면서 전

국적인 지리지의 편찬이 시작되었다. 1755년(영조 33) 전국

의 각읍에 읍지를 작성하여 조정으로 올리라는 명이 내려

지게 되어 여지도서가 만들어진다. 이 여지도서는 양난

이후 국가의 체제를 정비하기 위한 목적이 많았기 때문에

방리(方里 ; 戶口, 編戶, 官衙까지의 거리), 제언(提言), 전결

(田結; 早田, 水田), 부세(賦稅; 進貢, 田稅, 大同, 物稅, 軍兵) 

등을 새로이 수록하고 학교(學校), 시문(詩文) 등을 누락시

켜 동국여지승람보다는 세종실록 지리지와 비슷한 성

격으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전대의 여러 읍지들을 그대로

옮겨 적거나 누락된 읍이 많기 때문에 사료(史料)로서의 가

치는 조금 떨어진다.

고종 연간에는 여러 차례 지역별로 읍지를 간행하였는데, 

1894년과 1895년 사이에 제작된 전국적인 읍지에는 거의 모

든 지역을 포괄하고 있으면서 보다 체계적으로 항목을 나

누어 기술하고 있어 사료로서의 가치가 더 크다. 특히 맨

뒷부분에는 읍사례(邑事例)와 진지(鎭誌), 역식(驛識), 목장지

(牧場誌) 등이 있다. 읍사례는 각 지방의 예산과 지출에 대

한 내용을 갖추고 있는데, 특히 지방관리에 대한 기록과 함

께 의생(醫生)에 대한 기록 등도 갖고 있어 한의학 정보 발

굴에 중요한 기록이다.

1864년 김정호가 만든 대동지지(大東地志)와 대동여지도

(大東輿地圖)는 한 사람이 전국을 직접 확인한 정보를 담고

있어 가치가 높다. 조선 후기 지리지들은 중앙정부에서 만

든게 아니라서 지역별 편차가 많이 나는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김정호는 직접 확인한 정보를 위주로 틀린 내용

을 바로 잡고 있으며, 역사적인 연혁과 명칭의 변경, 전쟁

등에 대해서도 상세한 고증을 하였다.

4) 지도

지도는 지리지 제작의 연속선상에서 작업이 이루어져 왔

다. 지리지와 마찬가지로 조선 전기에는 중앙정부 주도의

작업이었으며, 동국여지승람에 양성지 등이 작업한 지도

가 삽입되었다. 여지도서에는 이전과 비슷한 수준의 채색

지도가 읍마다 들어있다.33)34) 김정호의 『대동지지』에는

청구도(靑丘圖)라는 지도가 있다.35)

김정호의 대동여지도는 백두대간(白頭大幹)의 산맥이 흐르

고 있는 것을 선으로 명확하게 제시하였을 뿐 아니라 산과

산맥의 크기에 따라 굵기를 다르게 표현하였다.36)37) 지리지

나 기존의 고지도는 과거의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하여 구

성된 정보들이다. 그러나 실질적인 한의학정보는 행정구역

보다는 산, 바다, 하천, 저수지 등의 지형정보와 도로 및 시

장 등의 생활권역을 중심으로 재구성할 경우 보다 사실감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과거의 한의학

정보를 재구성할 때 대동여지도를 활용하는 것은 큰 의미

를 가질 것이다.

3. 지리지 속 한의학 정보의 분류와 가공

우리나라의 지리지는 분량과 종류가 많으면서도 다른 시

기에 다른 형식과 내용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한의학 정보를 추출해내기는 쉽지 않다.

30) 楊普景, 慶尙道 邑誌의 編纂과 趨移, 韓國地理誌叢書 慶尙道, 서울,
아세아문화사

31) 裵祐晟, 18세기 全國地理志 편찬과 지리지 인식의 변화, 韓國學報
(85)

32) 楊普景, 慶尙道 邑誌의 編纂과 趨移, 韓國地理誌叢書 慶尙道, 서울,
아세아문화사

33) 方東仁, 韓國地圖의 歷史, 신구문화사, 서울, 2001
34) 문화재청, 한국의 옛 지도, 서울, 예맥, 2008
35) 원경렬, 大東地志에 관한 연구
36) 方東仁, 韓國地圖의 歷史, 신구문화사, 서울, 2001
37) 문화재청, 한국의 옛 지도, 서울, 예맥,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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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내용 및 항목

한
의
학
정
보

- 지리지 속의 항목 전체를 한의학 정보로 곧바로
활용할 수 있는 것

- 세종실록지리지의 : 토의(土宜), 토공(土貢), 약재
(藥材), 토산(土産) 등
- 동국여지승람의 : 토산(土産)
- 1895년 영남읍지의 : 토산(土産), 진공(進貢) 등

한
의
학
정
보
로

- 한의학 정보를 포함하고 있지만 항목 분류 전체
를 한의학 정보로 활용할 수는 없는 것
- 항목 분류에 따라 자료를 모으되, 전문가의 감수
를 통해 한의학 정보를 선별

- 세종실록지리지 : 인물(人物), 성씨(姓氏) 등

발
굴
가
능
한
것

- 동국여지승람 : 관원, 군명, 풍속, 형승, 산천, 성
씨, 누정, 사묘, 고적, 명환, 인물, 효자, 제영 등
- 19세기 고종연간 군읍지 : 군명, 관직, 성씨, 산천,
풍속, 호구, 임수, 단묘, 총묘, 불우, 공청, 누정, 시
장, 역원, 목장, 형승, 고적, 환적, 과거, 인물, 제영,
비판, 책판 / 읍 선생, 읍 사례 등
- 대동지지 : 연혁, 영아, 관원, 속영, 목장, 사원 등

<표3> 한의학정보로 활용가능한 지리지 항목

그 가운데 단일 항목 전체를 그대로 한의학정보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품에 대한 것들

로서 토산(土産), 토의(土宜), 토공(土貢), 진공(進貢), 약재(藥
材) 등의 항목이 이것에 해당되며 대부분 한의학에서는 약

재 정보에 해당된다.38)

이 외에 향후 한의학정보로 활용될 가능성이 가장 큰 것

은 인물에 관한 정보들이다. 우리나라 지리지는 대부분 지

역의 성리학자들이나 관료들에 의해 집필되어 성리학을 기

반으로 한 역사와 문화에 대한 정보를 많이 담고 있다.  때

문에 지리지에는 많은 인물에 대한 정보들이 실려 있으며, 

의학활동을 한 인물들에 대한 정보들도 종종 찾을 수 있다. 

특히 조선시대의 의학인물들 중 많은 수는 중인계층에 속

했기 때문에 서울 중심의 중앙무대에서는 자료를 찾기 어

려운 경우 지리지가 새로운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인물 정보들은 지리지의 정보만으로는 한의학정보로 활용

하기 어렵고 전문가들의 재가공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향

후 의학인물로 발굴되는 인물을 지역의 인물로 활용할 때

에도 필요하고, 지리지 속에 의학인물로 묘사된 사람들에

대한 정보도 발굴해내야 한다. 특히 고종 말이나 일제시대

에 간행된 지리지의 읍선생, 인물 등에서 많은 의학인물이

발굴될 수 있을 것이다.

그 외에 해당 지역의 산이나 들, 계곡, 하천, 바다와 같은

지형과 약재 간의 정보라던가 의학서적의 출판과 같은 정

보, 지역의 의학관련 관직 등에 대한 것들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

생산 물품에 대한 것 이외에 관직, 성씨, 산천, 풍속, 호구, 

임수, 단묘, 총묘, 불우, 공청, 누정, 시장, 역원, 목장, 형승, 

고적, 환적, 과거, 인물, 제영, 비판, 책판, 읍선생, 읍사례, 

목장 등의 항목에서 한의학정보들을 발굴할 수 있다.

Ⅲ. 결론

약 2천권에 달한다고 하는 한국의 지리지들은 역사와 문

화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갖고 있다. 지리지는 대규모의 데

이터베이스로 가공된 조선왕조실록이나 승정원일기와 달리

중앙정부와 서울 중심의 기록이 아니라 조선시대의 지역을

중심으로 기록된 정보라는 점에서 높은 가치를 갖고 있다.

한의학정보의 발굴이라는 측면에서도 지리지는 중요한 소

재가 된다. 지리지는 조선시대의 읍(邑) 단위 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읍 단위별로 기술된 내용 안에는 다양한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가운데 아래와 같은 항목들을 한의학정

보로 발굴할 수 있을 것이다.

항목을 그대로 한의학정보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은 지역

에서 생산되는 물품에 대한 것들로서 토산(土産), 토의(土
宜), 토공(土貢), 진공(進貢), 약재(藥材) 등의 항목이 이것에

해당되며 대부분 한의학에서는 약재 정보에 해당된다.

이 외에 항목 속에서 한의학정보를 선별하여 발굴할 수

있는 항목은 관직, 성씨, 산천, 풍속, 호구, 임수, 단묘, 총

묘, 불우, 공청, 누정, 시장, 역원, 목장, 형승, 고적, 환적, 

과거, 인물, 제영, 비판, 책판, 읍선생, 읍사례, 목장 등이다. 

한의학과 관련된 인물 정보나 지형과 약재 간의 정보, 의학

서적에 대한 출판 정보, 관직에 대한 정보 들을 포함한다.

향후 지리지에 대한 연구를 통해 기존에 제공되는 한의학

정보들을 지역의 한의학정보와 연계하여 확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역사, 지리, 문화컨텐츠가 아우러진 종합

적인 한의약 정보를 구성하며, 지역 중심의 한의약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들은 관광 및 한의약산업에 활용

할 수 있는 역사, 문화, 지리, 인물에 관한 한의약 종합 컨

텐츠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며,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38) 이기봉, 朝鮮時代 全國地理志의 生産物 項目에 대한 檢討, 문화역
사지리 제15권제3호,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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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살리기 운동에도 지역의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진 한

약자원과 한의약문화 컨텐츠를 함께 제공할 수 있을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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